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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직장폐쇄 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

어낸 사례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1 계산 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

가 문제된 사안에서,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다66052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A사 근로자들 270여 명은 A사가 지난 2011년 직장폐쇄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적법하면 그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즉,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즉,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

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사용자(A사)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쟁의행위ㆍ직장폐쇄 등의 사정으로 근

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출근율은 그 당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의 산정에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참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출근율은 ‘연간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사건 당시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이어야 다음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하여야 월차휴가가 발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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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지평 노동팀의 상고이유를 상당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경우를 구분하여 출근율 산

정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

우, 위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

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

쇄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위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다

면, 그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서 제외하고,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 2011년 당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였고, A사 근로자들

이 이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따라서 A사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근로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중첩되는 경우의 출근율 산정방

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상판

결은,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출근율 산정에서 고

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의 일관된 논리를 직장폐쇄 사안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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